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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근골격계 검진비용 90% 지원

 - 6월 23일∼7월 22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사업 참여자 모집 -

세종특별자치시(시장 최민호)가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여성농업인

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‘여성농업인 특수건강

검진사업’ 참여자를 모집한다.

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주요 질환인 근골격계와 골절 손상, 농약

중독 등에 대한 검진과 전문의 예방상담 비용을 90% 지원한다.

검진비용은 본래 인당 22만 원이지만 사업 대상자는 2만 2,000원만

자부담하면 검진과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.

지원 대상자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중 홀

수년도에 출생한 51∼70세를 대상으로 하며,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

도 사업 모집기간에 신청하면 된다.

검진의료기관은 엔케이세종병원이며, 사업 대상자는 선정 이후 검진

의료기관에 전화 예약한 뒤 방문 검진하면 된다.

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·면·동

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.



시는 390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, 선정 인원보다 신청자

가 많을 경우 농촌 거주 여부와 나이, 영농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

를 선발할 방침이다.

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“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집안일과

농사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를 이용한 노동이 많다”며 “이번

사업이 여성농업인의 취약한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

했다.


